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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어선안전 관리 강화한다
- 해양수산부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 인력 23명 추가 확보... 현장 대응력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선원안전감독관의

정원을 대폭 확충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후진국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핵심 의지를 반영한 결과이다.

앞서 올 1월 3일(금)에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모든 어선에 대한 안전·보건과 재해 예방에

대한 정책이 해양수산부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이에 맞춰 어선원안전감독관

10명을 지방해양수산청에 배치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어선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안전관리 수요가 높은 데

비해 감독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해양수산부 내 정책 전담인력

2명과 어선원안전감독관 21명을 증원하여 현장 대응력을 대폭 강화하였다.

어선원 안전·보건 전담 인력이 기존 10명에서 33명(해양수산부 본부 2명 포함)

으로 확대되며, 전국 어선 현장에 대한 철저한 점검·감독과 신속한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채용, 사전 배치 등을 거쳐 본격적

으로 어선원안전감독관 제도가 운영될 예정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인력 확대를 계기로 어선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고위험 어선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어선 안전사고를

확실하게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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